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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7) 곤충을 활용한 축분의 분해능력과 생존율

허정원 ․ 박원규 ․ 정민우 ․ 문상철
청도고등학교

1. 서론 

곤충은 소나 돼지보다 온실가스와 암모니아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 시 단점
으로 지적되어온 침출수와 악취에 대한 오염이 없어 경제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(Lee et al., 2009). 
따라서 본 연구는 가금류의 축분을 활용하여 선발된 곤충을 중심으로 축분의 분해능력과 생존율을 평가하는 것
이다. 이는 고등학교 수업현장에서 추구하지 않은 현장연구를 통해 STEAM의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을 
목적으로 한다.

2. 자료 및 방법

육계농장과 오리농장에서 계분을 수거하여 실험실 연구(Container study)에 적용하였다. 선발된 곤충은 갈색
거저리 유충, 굼벵이 유충 및 동애등에 유충 3종류였다(Fig. 1). 처리구는 6처리구로 하여 임의로 배치하였다. 
6처리구는 갈색거저리 50마리/계분 100 g(처리구 1), 갈색거저리 50마리/오리분 100 g(처리구 2), 굼벵이 10마
리/계분 100 g(처리구 3), 굼벵이 10마리/오리분 100 g(처리구 4), 동애등에 50마리/계분 100 g(처리구 5) 그리고 
동애등에 50마리/오리분 100 g(처리구 6)이었다. 곤충사양시험은 2020년 7월 10일부터~8월 7일까지 주말을 제
외하고 매일 무게를 측정하고 축분의 분해 능력을 평가하였다. 또한 실험종료 후에는 각 처리구로 별로 곤충의 
생존율을 구하였다.

갈색거저리 유충 굼벵이 유충 동애등에 유충

Fig. 1. 선발된 곤충의 유충 모습. 

3. 결과 및 고찰

모든 처리구에서의 축분분해 능력은 서서히 감소되는 계단식 형태의 패턴을 보여주었다. 분해능력을 보게 되
면 처리구 1에서는 8월 4일, 처리구 2과 6는 8월 5일, 그리고 처리구 4와 처리구 6의 경우 8월 3일에서 감소되
는 능력이 멈추었다. 흥미로운 점은 처리구 3에서 분해능력이 실험종료인 8월 7일까지 지속되었다. 그러나 생
존율은 0%로 나타났다. 생존율은 처리구 1이 92.67%로 가장 높았으며, 처리구 2와 4에서는 50%와 40%의 생
존율을 보였다. 동애등에 처리구인 5와 6은 0%와 14.67%의 생존율을 보여 선발된 곤충 유충 중 가장 낮은 생
존율 보였다. 전반적으로 이들 결과는 선발된 곤충의 유충이 축분 분해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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